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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북한이 지난 9월 3일 함북 길주 풍계리 일대에서 6차 핵실

험을 강행한데 대해 충북도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162만 

충북도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

하고자 함.

□ 제안이유 

❍ 국제사회의 거듭된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행한 

핵실험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공존과 세계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동시에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을 규탄하며

❍ 정부는 북한의 그 어떠한 도발도 무력화할 수 있는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결의하고자 함.

□ 보내는 곳: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국회국방위원회



북한 6차 핵실험 도발행위 규탄

결      의      안

지난 9월 3일 함북 길주 풍계리 일대에서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강행한데 대해 충청북도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162만 충북도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행한 핵실험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공존과 세계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동시에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이번 도발로 인해 

향후 북한이 처하게 될 국제사회 내에서의 고립과 경제적 

압박 등 국제사회의 제재들은 오로지 북한의 책임임을 확실히

밝힌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행위에 따른 

심각한 안보 위기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북한은 지금이라도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무력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모든 평화적 조치를

수용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남길 엄중히 경고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그 어떠한 도발도 무력화할 

수 있는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

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

2017년  9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